
48 노동자가 만드는

한노보연 이모저모

최민 상임활동가

선전위원, 상임활동가 최민입니다. 2024년까지 선전위원회 활동을 하다, 2월부터 선전위원회 활동에 기

쁘게 다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하고, 인터뷰하고, 원고 쓰고, 교정교열과 편집 후 인쇄와 발송까지 

매달 돌아가는 일터 제작은 바쁘고 힘들지만, 손에 남는 뿌듯함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활동’이라는 것

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매달 반듯한 잡지가 저와 동료들의 손에 남으니까요. 조금 

더 흥미롭고 반짝이는 일터를 만들며, 동시에 당장 손에 성과가 남지 않는 ‘활동’도 정성스레 해 나가야겠

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2월 연구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작년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

화라 노동안전 연구사업이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못한 몫까지 벌써 여러 개의 연구 사업이 기

획, 진행 중입니다. 교육공무직 안전보건실태조사,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연구

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요, 서비스노동자 야간노동 실태 조사, 학교 안전보건체계 개선 연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약정병가 제도 실태 조사 및 법제화 필요성 검토 연구, 이동방문 노동자의 

젠더 기반 위험성평가 연구가 기획 논의 중입니다. 다 궁금하고 기대되시죠? 일터에서도 종종 기사로 소

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미뤄뒀던 중장기 과제들 –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 제기, 아프면 쉴 권리 쟁취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이미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로 씨름 중인 회원들을 만나며 연구

소가 이를 어떻게 묶어낼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상병수당과 병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연구소는 어떤 역

할을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사업으로 본격화될 때, 회원/일터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

다. 따뜻한 봄에, 여러 활동 속에서 만나요!


